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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에서�듣는�음악이�태도에�미치는�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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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음악은�기운을�북돋워주고,� 집중하도록�하는�것을� 넘어서�약사의�스트레스�수준에�영향을�미칠� 수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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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형외과� 의사들이� 선호하는� 음악을� 들으면서� 수술하는� 경우� 수술을� 더� 잘� 한다는� 새로운� 연구결과가� 제시되

었다.� 음악이�수술대에서�이러한�유익한�효과를�보여준다면,� 약사와�환자에게는�어떠한�영향이�있을� 것인가?

Jason� Poquette1)는� 음악이� 약국� 서비스의� 질적인� 측면에서� 직접적인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다고� 믿고� 있다.� 짜

증스럽거나� 반복적인� 음악은� 직원들을� 방해하고,� 부정적인� 분위기를� 조성하는� 경향이� 있는� 반면에,� 즐거움을�

주고,� 경쾌하며,� 세대를� 아우르는� 음악은� 전직원을� 집중하게� 하고,� 침착하도록� 만드는� 경향이� 있다고� 하였다.�

Poquette는� 직장에서� 다양한� 장르의� 음악을� 들려주는� 실험을� 하였는데,� 1950년대와� 1960년대의� 음악이� 가

장� 좋은� 결과를� 보여주었다고�하였다.� 그가� 태어나기�이전의� 시대일지라도,� 음악이� 세대를�연결해� 줄� 수� 있음

을� 알아냈고,� 그뿐만이�아니라� 음악을�생각할� 때� 환자를�고려해야만� 하며,� 이러한� 음악� 장르가� 대부분의� 환자

와� 정말로� 연결해주는� 것� 같다고� 하였다.� 또한� Poquette는� 음악이� 좋은� 추억을� 생각나게� 할� 수� 있으므로� 약

국을� 둘러싼� 환경이� 좋지� 않더라도� 특정� 노래는� 고객의� 얼굴에� 미소를� 지을� 수� 있게� 하며,� 약국이� 환자와� 직

원� 둘� 다에게�엄할� 수� 있지만,� 음악은�이를� 부드럽게�할� 수� 있다고�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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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in� L.� Albert2)는�클래식� 음악이,� 특히� 집중력의� 측면에서�최고였고,� 일반적으로� 직장에서는� 가사가�없는� 음

악을�선호했다고�하였다.� Anyssa� Garza3)는�직장에서�음악이�없는� 것� 보다는�있는� 것이� 좋은데,� 긴장을�풀어

주면서도� 고양시켜주는�노래들을�좋아한다고�하였다.� 아울러�음악이�생산성과�태도면에서�긍정적인� 영향을�주

고� 있다고� 강력하게� 믿고� 있었다.� 그러나,� 그녀는� 직장동료를� 산만하게� 하는� 음악이� 있음을� 알아내어,� 어떤�

음악을� 들려주기� 전에,� 반드시� 전직원이� 음악을� 통해� 편안하도록,� 게다가� 듣기� 좋은� 음악이� 무엇인지를� 고려

하였다고�하였다.

음악은� 기운을�북돋워주고,� 집중하도록� 하는�것을� 넘어서�약사의� 스트레스� 수준에�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다.� 이전�

연구에서도�외과의가�수술하는�동안�음악을�들으면,� 스트레스�수준이�감소하는�것으로�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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